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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주님께서 제게 ‘너는 신앙의 절대성이 없다.

시대 사명자와 내가 이 시대 앞에 절대적으로 행한다는 

절대 믿음도 없다. 생각, 정신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 못한 인생을 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시며 정신이 번쩍 들도록 정신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날 이후 주님과 절대성에 대한 대화를 몇 번에 걸쳐

나누게 되었고 오늘 기도 시간에 받게 된 말씀입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너희는 

왜 시대 보낸 자와 시대 섭리를 향해 

절대성이 없느냐. 

절대성은 100%를 말함이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절대 기준을 말하며 

변함이 없음을 말한다. 

섭리의 많은 자들이 

이러한 절대성이 없다.

어찌하여 절대성을 가지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과 잣대로 

섭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가느냐. 

내가 항상 하늘 생각과 인간 생각은 

다르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절대성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에서 깔짝거리다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끝까지 믿었다고 하며 사랑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의심할 상황, 변할 상황이 오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하며 

변해 버리고 만다. 

그런 자들은 절대성이 없는 자다. 

내가 보낸 시대의 의인들은 

모두 하늘 앞에 

절대성의 조건을 쌓았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하고, 

믿지 못할 때도 

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고 행하며 

삼위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욥도, 모세도, 야곱도 

모두 절대적인 조건을 쌓았고 

예수는 자신을 바치는 일까지 했다. 

이것이 너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이 

너희가 생각하는 지식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 

삼위는 인간의 생각의 범위를 넘은 자들이요, 

너희가 가늠할 수 없는 자다. 

고로 너희는 머리 굴리지 말아라. 

머리로 나를 판단하고 

이 역사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정의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또한, 

선생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감히 시대 나의 육에 대해 

모두 다 알 수 있겠냐. 

완전히, 100% 알 수 있겠냐.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는 인간 한계를 넘고, 

사람의 상식을 넘어 나를 만난 자요, 

그와 나의 사연은 너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선생은 절대적 조건,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말을 완전히 행하는 

그 조건 위에 시대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가 ‘절대 조건’ 위에 세워졌으니 

너희도 이 시대 절대성이라는 발판 위에 

절대적 조건을 세워야 한다.

시대 구원자가 무엇이냐. 

육신 쓴 주다. 

그렇다면 육신을 쓴 주가 무엇이냐. 

육신을 쓴 삼위가 아니냐. 

절대적인 땅의 주인이요, 

구원의 칼자루를 잡은 자요, 



천 년의 주인공이다.

삼위의 능력이요, 

내가 그에게 주권을 주었으니 

이 세상 모든 육신 쓴 자들의 주인이다. 

고로 육신을 쓴 자들 중에 

그가 심판을 하면 피할 자가 없고, 

그의 권세를 당해 낼 자 없다. 

그의 위엄으로 육계는 천지가 흔들린다. 

삼위는 그에게 모든 권세를 준 고로 

천 년 역사의 ‘주’, 

곧 주인이 되지 않았냐.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절대적으로 조건 쌓은 자가 누가 있냐. 

‘절대성’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행함을 한 자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너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행하고 있다. 

뿌리가 얕은 나무같이 겉만 번지르르하다.

깊이 뿌리내려라. 

너희의 마음속에 성자와, 

시대의 주인을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다. 

정확하게 시대 주인과 섭리에 대해 깨닫고 

시인하기를 바란다. 

내 사랑들아.

알아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조건, 

절대적 조건을 쌓아라.

선생이 주인인데, 

주인을 아는 자가 적으니 

내가 심히 걱정이다. 

이 천 년 성약역사는 이제 시작이다. 

천 년 역사의 시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선생을 제대로 된 눈으로 바라보아라.

그 앞에 너희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어찌 그리 여유 있게 행하냐. 

그가 너희 목숨을 쥐고 

심판과 축복의 저울에 매달아 보는데 

너희는 그 사실을 모르니 

선생을 편히도 대하는구나.



선생은 무서운 자다. 

신의 사람이요, 

천년 권세를 잡은 자다.

알아라! 알아야 산다! 

알아야 생명길로 간다. 

너희가 깨닫기를 구하는 만큼 

너희의 구원이 좌우되니, 

깨닫고 기도하며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오길 바란다.

그를 신으로 보고 구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구원을 받고,

그를 인간으로 보고 대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대함을 받을 것이다. 

오늘 나의 말씀이 

너희의 심령 골수를 꿰뚫어

너희의 마음에 

가슴 뜨끔 깨달음의 불이 오길 바란다.

사랑한다. 

사랑의 성자다.


